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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family resilience, gratitude, and child-rearing attitude and to identify predicting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A correlative research design was be used for this study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248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kindergarten located in Jeonnam and Gwangju provinc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to June, 2013.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s with PASW Statistics 18 (SPSS 18.0)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amily resilience was closely related to gratitude and four types of child-rearing attitudes. Gratitude was closely related to four types of child-rearing attitudes. And rejective attitude ha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 family resilience and gratitude. (2)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family resilience were mother's education level, gratitude, affective attitude, rejective attitude, autonomous attitude and controlling attitude which explained 63% of the vari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gratitude and child-rearing attitude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resilience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order to increase the family resilience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programs that deal with both gratitude and child-rearing attitude should b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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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강도 높은 근무환경, 주거비 폭등, 자녀 교육비 부담, 학교 폭력 등 삶의 질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부담스러워하여 국내 출산율은 아직도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Jang & Guk, 2012; Yoon, 2012). 이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양육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출산,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행복한 양육과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등 자녀 양육과 가족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올바른 가치 인식 확대가 중요하며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건강한 가족이 많아지도록 하는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Lee, 2011; Shin et al., 2014).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로 인해 가족 해체의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Kim, 2013).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구성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삶을 영위하다보면 재정문제, 양육문제, 교육문제, 취업문제와 정서문제 등 여러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가족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힘듦을 극복하고 기능을 잘 유지하여 행복한 가족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도 안정되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고려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가족탄력성이다(Kim et al., 2007). 이는 각 가족이 가진 탄력성의 정도 즉 가족의 탄력성은 우리 사회가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데 기초한다.

      탄력성(resilience)은 ‘탄성’, ‘회복력’ 등을 뜻하는 말로서 물리적 개념으로는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튀기는 힘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Walsh(1998)는 이 성질을 개인과 관련지어 개인이 역경에서 일어나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탄력성의 의미를 가족에 적용한 것이 바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성원들이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직면하여 가족 내의 힘을 강화하는 능력으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족 스스로의 역동적(self-repair) 과정을 강조한 용어이다(Walsh, 2002). 위기에 처한 가족이 평형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가족탄력성은(Ahn, 2006) 위기에 처한 취약한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았다(Ahn, 2006; Kim & Lee, 2011; Walsh, 2002). 그러기에 가족탄력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장애,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탄력성의 영향이나 개입의 효과 등을 다룬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고(Kim & Shin, 2012; Oh, 2014)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가족 구성원의 성장, 발달과 사회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자녀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Hwang, 2013; Ko, 2010; Yang & Kim, 2004), 그 중에서도 돌봄을 책임질 양육자가 필요하며 발달과 성장의 기초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ee, 2011). Park과 Park(2010)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변인이며 유아의 제반 성장과 발달에 가족탄력성이 보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탄력성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숙함, 가족 의식, 문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수용적 태도, 유아기 동안의 가족 갈등 최소화, 부모 부재,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생산적인 관계 등과 관련되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nard, 1994). 이와 관련하여 Lee et al.(2011)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세 탄력성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며 가족탄력성 및 지역사회탄력성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한 바 있다.

      가족탄력성의 개념은 역경에 노출된 가족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의 힘, 그리고 적응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강조하는 스트레스 모델에 기초한다(Patterson, 2002). 일반적으로 개별 가족은 가족이 가진 여러 상황과 특성, 그리고 자원들에 의해 가족 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의 모습이 다르다. 가족 간 헌신, 의사소통, 응집력, 적응력, 영성, 연결성, 함께 시간 보냄, 효율성 등의 다양한 여러 요인들과 함께 탄력성을 형성하게 되고 탄력성에 의해 가족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해가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Walsh, 2002). 이에 Walsh(2002)는 가족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가족탄력성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구성된 개념적 틀을 조직화하였다. 가족이 가진 여러 특성들과 연계된 가족탄력성이 가족의 안녕과 행복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초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극복을 위해 가족탄력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전후로 긍정 심리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Na, 2009), 가족탄력성과 함께 우리의 정서이자 심리적 특성인 감사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정서로 주목받으며 연구되고 있다(Kim & Kwon, 2014). Noh와 Lee(2012)는 감사를 ‘사건, 사람, 행동이나 사물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최근 감사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고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요소로(Kwon, 2008)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Noh & Lee, 2012). 이러한 감사는 일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경우인 기분으로서의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즉각적 기분 그 이상의 맥락을 내포하는 사람들이 가진 감사에 대한 경향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후자인 감사에 대한 경향성은 보다 정확하게는 감사성향(grateful disposition)으로 표현되는 데,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특성(affective trait)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을 말한다(Emmons & Shelton, 2005; Kim et al., 2012; Lim, 2010; McCollough et al., 2002). 일상적으로 감사함을 자주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grateful people)이 높은 수준의 감사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DeWall et al., 2012).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억들을 정교화하여 적응적인 경험들에 대해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Watkins et al., 2004).

      구체적인 대상에서 감사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Kim et al.(201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켜 행복감이 증가되도록 하고 또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등 행복감을 매개하거나 증폭 또는 완충하는 데 있어 중재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Lim(2010)은 감사성향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적응의 점수가 더 높으며 감사성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최근에는 만 4∼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긍정적인 조절변인으로 기능하고 어머니의 성격적 강점인 감사성향이 어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었고(Choi, 2014), Li(2015)는 아동의 감사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감사성향을 모델링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여 부모의 감사성향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 가족이 가진 탄력성과 감사의 정서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과 관련되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특히, 생애 초기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가는 유아의 경우 성인의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가족의 긍정적 정서나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의 탄력성 등에 의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이 시기에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있다.

      유아기 자녀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정서 상태, 성격,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가족과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성 즉, 탄력성과 관련된 중요 영향 요인이며(Kwon & Jeong, 2012), 특히 유아가 초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가 갖게 될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Kim, 2008). Early와 GlenMaye (2000)는 탄력성이 높은 아버지는 양육태도가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Yang과 Kim(2004)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가족탄력성 증진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Kim(2011)도 장애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즉, 부모 자신의 자아존중감,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Park & Cho, 2011)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자녀의 자아탄력성, 친사회성, 정서표현, 문제행동 등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Kong & Lim, 2012; Lee & Mun, 2011)로서 궁극적으로 가족탄력성과도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감사성향,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탄력성 변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해가기 위한 중요 변인들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극히 일부 연구에서 감사성향과 안녕감 등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Kim & Kwon, 2014)와 감사척도 타당화 연구(Noh & Lee, 2012) 등이 이루어졌으나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탄력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어떻게 양육태도와 관계되어 가족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가족탄력성 증진이 중요함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가족탄력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행복한 가족 유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 유형별 양육태도와 가족탄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 유형별 양육태도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던 총 248부 질문지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수는 유아를 포함하여 2명인 경우가 146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1명 54명(21.8%), 3명 43명(17.3%), 4명 이상 5명(2.0%)의 순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134명(55.6%), 200만원 미만이 62명(25.7%), 400만원 초과가 45명(18.7%)이었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31∼35세가 112명(45.9%), 36∼40세 69명(28.3%), 30세 이하 47명(19.2%), 41세 이상이 16명(6.6%)으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명(30.0%),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70명(72.0%)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더 많았다. 더불어 연구대상자의 남편이자 유아의 아버지도 조사되었는데, 아버지의 연령은 36∼40세가 99명(40.2%), 31∼35세 74명(30.1%), 41세 이상 53명(21.6%), 30세 이하가 20명(8.1%)의 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91명(79.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9명(20.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8)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Number of children
            	1
            	54(21.8)
          

          
            	2
            	146(58.9)
          

          
            	3
            	43(17.3)
          

          
            	≥4
            	5(2.0)
          

          
            	Monthly income(1,000 won)
            	<2,000
            	62(25.7)
          

          
            	2,000～4,000
            	134(55.6)
          

          
            	>4,000
            	45(18.7)
          

          
            	Mother
            	Age(years)
            	≤30
            	47(19.2)
          

          
            	31～35
            	112(45.9)
          

          
            	36～40
            	69(28.3)
          

          
            	≥41
            	16(6.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6(30.0)
          

          
            	≥College
            	170(72.0)
          

          
            	Father
            	Age(years)
            	≤30
            	20(8.1)
          

          
            	31～35
            	74(30.1)
          

          
            	36～40
            	99(40.2)
          

          
            	≥41
            	53(21.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9(20.4)
          

          
            	≥College
            	191(79.6)
          

        

        

      

      
        2. 연구절차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 300명에게 연구 참여 협조를 부탁하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편에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적 특성, 감사성향, 양육태도, 가족탄력성에 관한 질문지의 문항이 잘 이해되고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질문지 사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3년 5월 6일부터 6월28일까지 질문지 배부와 회수를 통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259부의 질문지 중 연구변수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서 응답이 누락된 11부를 제외하고 총 2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실수와 백분율로 조사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가족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및 가족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아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감사성향과 양육태도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가족탄력성, 감사성향, 양육태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잘 적응하도록 하고,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며,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Park과 Kim(2012)이 Walsh(1998)의 가족탄력성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원자료를 번역하고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 도구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3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신념체계는 ‘우리 가족원은 가족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잘 된다고 믿는다’ 등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요인 4문항, ‘우리 가족원은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 긍정적 시각 요인 4문항, ‘우리 가족원은 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지향해 나간다’ 등 초월과 영성 요인 4문항을 포함한 12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직유형은 ‘우리 가족원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재조직하여 변화를 수용한다’ 등의 융통성 요인 3문항, ‘우리 가족원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각자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의 연결성 요인 3문항, ‘우리 가족원은 친척, 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삶의 모델을 찾는다’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원 요인 2문항을 포함한 8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과정은 ‘우리 가족원은 분명하고 일관된 말과 행동을 취한다’ 등 명확성 요인 2문항, ‘우리 가족은 기쁨, 고통, 희망, 절망 등 어떠한 감정도 서로 나눈다’ 등 개방적 정서표현 요인 4문항, ‘우리 가족은 창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간다’ 등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요인 4문항을 포함한 10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각 요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역문항은 없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신념체계 .94, 조직유형 .89, 의사소통과정 .91, 가족탄력성 .97이었다.

        

        
          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et al.(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를 Kwon et al.(200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GQ-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가 매우 많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역문항을 포함한다. Likert 형식의 7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8이었다.

        

        
          3) 양육태도 
          유아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Lee(1983)가 번안하여 타당도를 증명한 도구를 Kim(2008) 및 Lim et al.(2010)이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한 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ㆍ거부적ㆍ자율적ㆍ통제적 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개발당시 MBRI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이론을 근거로 양육태도의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도록 구성되었으나 Lim et al.(2010)의 연구에서 총점이 높을수록 각 차원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도구로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육태도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ark, 2008).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하는 아동중심적인 것을 의미하며,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동을 무시하고 행동을 체벌하며 자녀의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는 애정적 태도와는 반대의 태도를 의미한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허락하는 태도이며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통제적 태도는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하여 많은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애정적 태도 .84, 거부적 태도 .79, 자율적 태도 .67, 통제적 태도 .64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가족탄력성, 감사성향, 양육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의 가족탄력성의 전체 총합의 평균은 114.4점이고,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47.5점, 조직유형 29.9점, 의사소통과정 37.1점이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은 총점의 평균이 33.8점이었고, 양육태도 총점의 평균은 유형별로 애정적 양육태도 46.8점, 통제적 양육태도 40.9점, 자율적 양육태도 39.9점, 거부적 양육태도 31.1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Actual range
            

            
              	Min
              	Max
            

          
          
            	Family resilience
            	
            	30-150
            	114.4(15.3)
            	42
            	150
          

          
            	Belief systems
            	12-60
            	47.5(6.8)
            	17
            	60
          

          
            	Organizational patterns
            	8-40
            	29.9(4.3)
            	13
            	40
          

          
            	Communication processes
            	10-50
            	37.1(5.3)
            	12
            	50
          

          
            	Gratitude
            	
            	6-42
            	33.8(5.6)
            	12
            	42
          

          
            	Child-rearing attitudes
            	Affective
            	12-60
            	46.8(5.6)
            	28
            	59
          

          
            	Rejective
            	12-60
            	31.1(5.5)
            	16
            	52
          

          
            	Autonomous
            	12-60
            	39.9(4.6)
            	27
            	53
          

          
            	Controlling
            	12-60
            	40.9(4.7)
            	30
            	58
          

        

        

      

      
        2. 유아어머니의 가족탄력성, 감사성향과 양육태도의 상관관계
        가족탄력성, 감사성향,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족탄력성은 감사성향(r=.60, p<.001) 애정적 양육태도(r=.61, p<.001), 자율적 양육태도(r=.52, p<.001), 통제적 양육태도(r=.24,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태도(r=-.44,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과 애정적ㆍ자율적ㆍ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가지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를 낮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Family resilience
            	1. Family resilience
            	1
            	
            	
            	
            	
            	
            	
            	
            	
          

          
            	2. Belief Systems
            	.94**
            	1
            	
            	
            	
            	
            	
            	
            	
          

          
            	3. Organizational patterns
            	.92**
            	.77**
            	1
            	
            	
            	
            	
            	
            	
          

          
            	4. Communication processes
            	.94**
            	.81**
            	.85**
            	1
            	
            	
            	
            	
            	
          

          
            	Gratitude
            	5. Gratitude
            	.60**
            	.61**
            	.50**
            	.56**
            	1
            	
            	
            	
            	
          

          
            	Child-rearing attitudes
            	6. Affective
            	.61**
            	.57**
            	.53**
            	.59**
            	.44**
            	1
            	
            	
            	
          

          
            	7. Rejective
            	-.44**
            	-.41**
            	-.38**
            	-.44**
            	-.31**
            	-.41**
            	1
            	
            	
          

          
            	8. Autonomous
            	.52**
            	.53**
            	.46**
            	.47**
            	.36**
            	.51**
            	-.19**
            	1
            	
          

          
            	9. Controlling
            	.24**
            	.23**
            	.22**
            	.22**
            	.16**
            	.33**
            	.24**
            	.17*
            	1
          

        

        
          
            *p<.05,
          

          
            **p<.001
          

        

        

        감사성향은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r=.44, p<.001), 자율적 양육태도(r=.36, p<.001), 통제적 양육태도(r=.16,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를, 거부적 양육태도(r=-.31,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애정적ㆍ자율적ㆍ통제적 양육태도가 높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낮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r=.51, p<.001)와 통제적 양육태도(r=.33,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며, 거부적 양육태도(r=-.41,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율적ㆍ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은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았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통제적 양육태도(r=.24, p<.001)와는 정적상관을 자율적 양육태도(r=-.19, p<.001)와는 부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는 높은 반면 자율적 양육태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탄력성과 하위 3개 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은 .77∼.94(p<.001)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1.84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가족탄력성의 하위변수들간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44∼.61으로 .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무시해도 무방하기에(Kim, 2010)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공차한계는 .50∼.88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13∼1.98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의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감사성향,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특성인 가족의 수입, 어머니의 학력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가족의 수입, 어머니의 학력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는데, 월수입 200만원 미만을 0,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1, 400미만 초과를 2,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0, 대학 재학 이상을 1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Equating Predicting the Family 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SE
              	B
              	
                β
              
              	SE
              	B
              	
                β
              
              	SE
            

          
          
            	General characteristics
            	Monthly income (1,000 won)
            	2,000～4,000
            	6.77
            	.22*
            	2.44
            	1.72
            	.06
            	2.08
            	.54
            	.02
            	1.68
          

          
            	>4,000
            	10.56
            	.27*
            	3.13
            	2.11
            	.05
            	2.72
            	1.60
            	.04
            	2.20
          

          
            	Mother’s education level
            	
            	6.60
            	.19*
            	2.30
            	4.51
            	.13*
            	1.91
            	3.44
            	.10*
            	1.57
          

          
            	Gratitude
            	
            	
            	
            	
            	
            	1.64
            	.58**
            	.16
            	.94
            	.33**
            	.14
          

          
            	Child-rearing attitudes
            	Affective
            	
            	
            	
            	
            	
            	
            	
            	.43
            	.15*
            	.16
          

          
            	Rejective
            	
            	
            	
            	
            	
            	
            	
            	-.73
            	-.26**
            	.15
          

          
            	Autonomous
            	
            	
            	
            	
            	
            	
            	
            	.86
            	.25**
            	.17
          

          
            	Controlling
            	
            	
            	
            	
            	
            	
            	
            	.47
            	.14*
            	.17
          

          
            	F
            	
            	
            	10.20**
            	39.23**
            	45.69**
          

          
            	R2
            	
            	
            	.12
            	.41
            	.63
          

          
            	Adjusted R2
            	
            	
            	.11
            	.40
            	.61
          

        

        
          
            *p<.05,
          

          
            **p<.001
          

        

        

        모델 1에서는 기준범주인 월수입 200만원 미만에서는 가족의 수입이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월수입 200~4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미만에 비교하여 B값인 6.77만큼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월수입 4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 미만에 비교하여 10.56만큼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비교하여 대학 재학 이상이 6.60만큼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인 가족의 수입과 어머니의 학력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12%이었다. 모델 2에서 감사성향을 추가하여 가족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41%였고, 이때 가족수입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β=.58), 어머니의 학력(β=.13)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모델 3에서는 가족수입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β=.33), 자율적 양육태도(β=.25), 애정적 양육태도(β=.15), 통제적 양육태도(β=.14), 어머니의 학력(β=.10), 거부적 양육태도(β=-.26)의 순이었다. 감사성향, 자율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향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 경우 가족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의 전체 모형 설명력은 63%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한 가족 형성과 유지를 위해 가족탄력성 증진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변인이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 양육태도, 가족탄력성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탄력성 및 그 하위영역들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통제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는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애정적ㆍ자율적ㆍ통제적 양육태도가 높고,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정신지체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Kim과 Shin(2012)의 연구에서 애정-자율적 양육태도가 가족탄력성 전체와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의 하위영역과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적의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낮은 가족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감사성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변인임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온정적이며 격려적인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가족응집력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wang(2013)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상황과 양육태도, 가족탄력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고,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은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특성인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수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로 대화하여 이해하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Kim, 2008)와 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아동을 무시하고 체벌하며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는 거부적 양육태도(Park, 2008)는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일부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과 양육태도 및 가족탄력성의 관련성을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추후 연구와 이를 기초로 생애 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감사성향 증진을 통한 효율적인 양육태도 형성, 가족탄력성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개념상 상반된 자율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난 것은 Lim et al.(2010)이 수정한 방식대로 사용한 자율적‧통제적 양육태도 도구의 신뢰도가 각각 .67, .64로 비교적 낮아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족탄력성과 하위 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도 도구를 개발한 Park과 Kim(2012)의 연구에서 .78~.95로 나타난 결과처럼 상관관계가 .77∼.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가족탄력성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에 대한 의미를 논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성향과 양육태도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감사성향, 자율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향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력은 63%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관련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 Hwang(2013)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또한 유아 부모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한 Lee와 Yoon(2015)의 연구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하는데, 어머니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가족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Choi(2014)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더라도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게 된다며 감사성향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시사하는 바가 유사하다. 또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가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Choi et al., 2013), 감사성향이 최상위 차원의 성격인 우호성 및 외향성과 정적상관이 있으며(Kwon et al., 2006; McCullough et al., 2002) 유연한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Gong, 2012)와도 의미가 통한다고 사료된다. 이외 Yang과 Kim(2004)의 연구에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책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와도 비슷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감사성향이 타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과 관련된다는 점에 기초하며 어머니의 감사성향은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족탄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일부 증명한다. 즉, 가족 건강성과 유사한 가족탄력성은 감사, 희망 등의 긍정심리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긍정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고 더 효과적인 대안 방법을 만들어 내는 특성을 보였다는 결과(Hong, 2009; Kim & Choi, 2014; No, 2004)와 같이, 어머니의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유아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감사성향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변인이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한 Yoo와 Park(2010), Alder와 Fagley(2005)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가진 가족의 가족탄력성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 감사성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유아와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광역시와 1개 도 지역에 소재한 일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성향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 감사성향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 분석 및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불어 감사 이외의 긍정적 정서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어머니 감사성향의 영향에 대해 입증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감사성향 증진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탄력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부모들에게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Ahn, Y. H.,  (2006), Family resilience: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Journal of Nursing Query, 15(1), p5-24.
        

        
          	
            
              2. 
            
          
          	Ald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p79-11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4.00305.x]
		
        

        
          	
            
              3. 
            
          
          	Barnard, C. P.,  (1994), Resiliency: A shift in our percep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p135-144.
			[https://doi.org/10.1080/01926189408251307]
		
        

        
          	
            
              4. 
            
          
          	Choi, H. S., Yeon, E. M., Yoon, Y.,  & Hong, Y. J.,  (2013), Predictors of personal, household, and social factors on infant-mothers' psychological features: Applied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3, p51-75.
        

        
          	
            
              5. 
            
          
          	Choi, N. L.,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6. 
            
          
          	DeWall, C. N., Lanbert, N. M., Pond, R. S., Kashdan, T. B.,  & Fincham, F. D.,  (2012), A grateful heart is a nonviolent heart: Cross-sectional, experience sampling,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2), p232-240.
			[https://doi.org/10.1177/1948550611416675]
		
        

        
          	
            
              7. 
            
          
          	Early, T. J.,  & GlenMaye, L. F.,  (2000), Valuing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ies from a strengths perspective, Social Work, 45(2), p118-130.
			[https://doi.org/10.1093/sw/45.2.118]
		
        

        
          	
            
              8. 
            
          
          	Emmons, R. A.,  & Shelton, C. M.,  (2005),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ynder,  & Lopez, S. J.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9. 
            
          
          	Hong, J. Y.,  (2009), The relation with hope and family fun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nam University, Korea.
        

        
          	
            
              10. 
            
          
          	Hwang, H. W.,  (2013),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Focused on young children from gene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8(2), p81-103.
        

        
          	
            
              11. 
            
          
          	Jang, H. R.,  & Guk, Y. H.,  (2012), A study on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 Focusing on family valu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 26(2), p305-320.
        

        
          	
            
              12. 
            
          
          	Kim, B. J.,  (2008), Relationship of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Ajou University, Korea.
        

        
          	
            
              13. 
            
          
          	Kim, H. J.,  & Lee, S. A.,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p215-241.
        

        
          	
            
              14. 
            
          
          	Kim, H. S., Song, M. K.,  & Kim, C. S.,  (2012), Moderating model of gratitude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1), p253-270.
			[https://doi.org/10.17315/kjhp.2012.17.1.015]
		
        

        
          	
            
              15. 
            
          
          	Kim, H. Y.,  (2013), Family crisis, Seoul, PubPle.
        

        
          	
            
              16. 
            
          
          	Kim, J. K.,  & Shin, S. Y.,  (2012), Maternal caring stress, caring attitude and family resil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4(4), p105-125.
        

        
          	
            
              17. 
            
          
          	Kim, J. U.,  & Choi, M. S.,  (2014),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hope, peer relation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p201-226.
        

        
          	
            
              18. 
            
          
          	Kim, M. K.,  & Kwon, K. N.,  (2014), The influence of gratitude enhancement program on preschoolers' aggression perceived by their teacher and moth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p281-292.
			[https://doi.org/10.5934/kjhe.2014.23.2.281]
		
        

        
          	
            
              19. 
            
          
          	Kim, M. K., Kim, S. H.,  & Kim, S. H.,  (2007), Relationship of emotionality and personality trait with family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1), p395-409.
			[https://doi.org/10.15703/kjc.8.1.200703.395]
		
        

        
          	
            
              20. 
            
          
          	Kim, S. W.,  (2010), Practical use of SPSS, AMOS, Seoul, Hakjisa.
        

        
          	
            
              21. 
            
          
          	Ko, Y. H.,  (2010),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ego-resiliency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gue University, Korea.
        

        
          	
            
              22. 
            
          
          	Kong, Y. S.,  & Lim, J. Y.,  (2012),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n preschooler's problem and prosocial behavio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ol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2), p351-376.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2.016]
		
        

        
          	
            
              23. 
            
          
          	Kwon, S. J., Kim, K. H.,  & Lee, H. S.,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p177-190.
        

        
          	
            
              24.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25. 
            
          
          	Kwon, Y. K.,  & Jeong, S. H.,  (2012),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Studies on Korean Youth, 23(4), p219-243.
        

        
          	
            
              26. 
            
          
          	Lee, G. O.,  (2011), Study of recognition of mother with child in infancy on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resilience·family resilience·regional society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Ulsan, Korea.
        

        
          	
            
              27. 
            
          
          	Lee, G. O., Song, Y. S.,  & Kim, Y. J.,  (2011), Study on recognition about resilience of the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indergart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p181-196.
        

        
          	
            
              28. 
            
          
          	Lee, S. K.,  & Mun, B. H.,  (2011),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ego-resilience: The medit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6), p256-274.
        

        
          	
            
              29. 
            
          
          	Lee, W. Y.,  (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30. 
            
          
          	Lee, Y. G.,  & Yoon, Y. J.,  (2015), A Study on the relation of stage of exercise behavior change and physical self efficacy, gratitude, psychological well-being for young children's par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6(1), p73-88.
        

        
          	
            
              31. 
            
          
          	Li, S.,  (2015), Chinese parents' role modeling: promoting gratitude, Childhood Education, 91(3), p190-197.
			[https://doi.org/10.1080/00094056.2015.1047310]
		
        

        
          	
            
              32. 
            
          
          	Lim, K. H.,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3), p215-238.
        

        
          	
            
              33. 
            
          
          	Lim, S. S., Lee, J. M.,  & Kim, Y. H.,  (2010),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soci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2), p143-157.
        

        
          	
            
              34.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 p112-127.
			[https://doi.org/10.1037/0022-3514.82.1.112]
		
        

        
          	
            
              35. 
            
          
          	Na, H. J.,  (2009), The effects of hope and role of stress coping on school adaptation in at-risk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Korea.
        

        
          	
            
              36. 
            
          
          	No, J. Y.,  (2004), The 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 and hope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37. 
            
          
          	Noh, J. H.,  & Lee, M. G.,  (2012), Gratitude, appreciation,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trait, positive emotion, reliability,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p329-354.
        

        
          	
            
              38. 
            
          
          	Oh, S. S.,  (2014),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39. 
            
          
          	Park, C. O.,  & Cho, S. H.,  (2011),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differentiation, parenting- styl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2), p537-559.
        

        
          	
            
              40. 
            
          
          	Park, J. S.,  (2010),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maternal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family resilience,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14(1), p119-138.
        

        
          	
            
              41. 
            
          
          	Park, J. Y.,  (2008),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 thesis, Paichai University, Korea.
        

        
          	
            
              42. 
            
          
          	Park, J. Y.,  & Kim, K. S.,  (2012),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p23-46.
        

        
          	
            
              43. 
            
          
          	Patterson, J. M.,  (2002), Understanding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p233-246.
			[https://doi.org/10.1002/jclp.10019]
		
        

        
          	
            
              44.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p226-235.
			[https://doi.org/10.1037/h0041114]
		
        

        
          	
            
              45. 
            
          
          	Shin, Y. J., Park, G. S., Kim, E. J., Gi, J. L.,  & Choi, I. S.,  (2014), Overcom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by improving child-rearing environm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46.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y 7, 2014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47.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48.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p130-137.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2.00130.x]
		
        

        
          	
            
              49. 
            
          
          	Watkins, P. C., Grimm, D. L.,  & Kolts, R.,  (2004), Counting your blessings: Positive memories among grateful persons, Current Psychology, 23(1), p52-67.
			[https://doi.org/10.1007/s12144-004-1008-z]
		
        

        
          	
            
              50. 
            
          
          	Yang, O. K.,  & Kim, Y. S.,  (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lient paren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4, p225-261.
        

        
          	
            
              51. 
            
          
          	Yoo, J. Y.,  & Park, K.,  (2010),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grateful disposi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4), p1-23.
        

        
          	
            
              52. 
            
          
          	Yoon, S. H.,  (2012), Response of low fertilit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ask of the next administrational focused on child care policy,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 26(3), p359-384.
        

      

    

    

  OEBPS/images/big_24_3.jpg
epos: 26065 (i
chocke 170 oo

[ wRMeEd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4 No:3 June 2015

W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